
• 2026 년 2 월 속회: 누룩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70/통 455)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8:14-21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 두 광주리입니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6. 본문의 내용 

제자들이 빵 가져오기를 잊었고, 배 안에는 오직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 한 끼를 해결할 빵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빵”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누룩은 순식간에 번지는 '악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율법에 얽매인 형식주의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그리고 끊임없이 표적만을 요구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권력 지향적인 태도, 세상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18 절)는 이 표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물리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모습,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열 두 광주리”와 “일곱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완전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로서 완전하고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더 이상 빵이 몇 개 인지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빵을 먹은 사람이나 남은 광주리의 숫자를 기억하거나 떡의 

많고 적음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먹이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7. 나눔 

최근에 내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불안을 조장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조급함, 하나님보다 돈이나 인맥을 먼저 의지하려는 마음, 

간절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내 삶에 빵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은 불안감 등)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